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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제1위원회
2022년 10월 19일
SGI 등이 공동성명(共同聲明) 관련 행사를 개최
 (
유엔총회 제
1
위원회의 관련 행사로서 
SGI 
등이 공동 개최한 이벤트
. (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 @seikyoonline.com
)

군축(軍縮)과 안전보장(安全保障)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지난 3일(현지 시간)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막해, 연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시민사회(市民社會)에 의한 발언(發言)의 장이 열려 SGI(창가학회 인터내셔널)가 찬동(贊同) 서명(署名)한 두 개의 공동성명(共同聲明)이 소개됐다.
하나는 분쟁 시 소이탄이나 대인지뢰 등 재래식 무기가 초래하는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의 위협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인도적 군축 추진을 호소한 것. ICAN(핵무기 폐절 국제 캠페인)을 비롯해 군축에 나서는 NGO 등 127개 단체가 서명했다.
또 하나는 미국 페이스(Pace)대학 국제군축연구소 학생들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청년의 참여와 평화, 군축·비확산 교육에 관한 성명. 기후변화, 팬데믹, 핵전쟁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군축의 기운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포괄적인 군축·비확산 교육을 추진해 청년의 참여를 촉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위원회 관련 행사로 SGI와 핵시대평화재단(核時代平和財團) 등이 공동 주최하는 군축교육을 둘러싼 이벤트가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키리바시공화국 유엔 정부대표부의 테브로로 티토(Teburoro Tito) 대사가, 이 나라의 핵실험 피해를 소개. 청년이 주체가 되어 군축교육을 넓혀 나가는데 기대를 걸었다.
말레이시아 유엔 정부대표부의 아즈릴 압드 아지즈 상주(常駐) 부대표는 「핵무기금지조약」의 더한층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 미국 네바다 핵실험장의 방사성 강하물로 피해를 본 메어리 딕슨(Mary Dixon) 씨가 피해의 실상을 밝혔다.
또 핵시대평화재단 이바나 휴스(Ivana Hughes) 회장, 크리스찬 치오바누(Christian Ciobanu) 씨, SGI 유엔사무소의 안나 이케다 씨, ICAN의 알리시아 샌더스 자크레(Alicia Sanders-Zakre) 씨, 페이스대학의 제레미아 윌리엄스(Jeremiah Norman Williams) 씨가 등단했다. 군축교육이나 청년 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해 말했다.

미국 이케다국제대화센터 제18차 문명 간 포럼
2022년 10월 19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방도를 둘러싸고
매사추세츠대학 보스턴교(校) 교수들이 등단
 (
미국 이케다국제대화센터에서 열린 포럼
. 
매사추세츠대학 보스턴교의 탄 교수
(
단상 오른쪽
), 
로스 준교수
(
가운데
)
가 등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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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케다국제대화센터〈창립자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선생님〉의 제18회 ‘문명 간 대화를 위한 이케다포럼’이 지난 14일(현지 시간) 매사추세츠주(Massachusetts州) 케임브리지시(Cambridge市)에 위치한 동 센터에서 개최됐다.
이 포럼은 2004년 이래의 전통. 이케다(池田) 선생님의 사상(思想)을 축으로 하면서 학식자의 강연, 참가자의 논의를 통해 보다 나은 세계의 실현을 위한 방도를 모색해 왔다.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지난해와 재작년에는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에는 ‘대화’와 체험담이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테마로. 이것들은 타자(他者)의 가슴속에 다가가 자신의 의견을 전하는 데 중요한 방법으로서 최근에는 비즈니스나 교육의 현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포럼에서는 국적(國籍)과 인종(人種), 세대(世代) 등의 틀에 박혀 개인을 보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지금, 어떻게 타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인류로서의 연결을 찾아 갈지에 대한 의론(議論)이 오갔다.
 (
포럼의 등단자와 이케다국제대화센터 스태프가 기념촬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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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장의 인사 후, 미국 데폴(DePaul)대학의 제이슨 골러(Jason Goulah) 교수가 대화에 관한 이케다 선생님의 관점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태도나 신념을 주의 깊게 음미하는 ‘내적 대화’를 통해 타자나 외계와의 ‘외적 대화’의 유효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사추세츠대학 보스턴(Boston)교(校) 셜리 탄(Shirley Tan) 교수, 카렌 로스(Karen Ross) 준교수가 등단해 패널 디스커션(Panel Discussion)이 진행됐다. 여기에서는 선생님과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빈센트 하딩(Vincent Harding) 박사의 대담집(對談集) 『희망의 교육 평화의 행진』(일본판)이 화제에 올랐다.
탄 교수는 학생과 함께 수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처에 대해 언급. 영상 등을 이용해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실천을 통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의 의의를 재발견할 수 있고, 타자와 마음을 통하는 대화를 더한층 진행해 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로스 준교수는 사상차이에 의해 일어난 대립의 해결에 힘쓴 사례를 소개. 상대를 이해한 위에 대화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선택해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타자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요소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그룹으로 나눠 의논(議論)했다.
참석자로부터는 “평소의 생활 속에서, 주위 사람들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가고 싶다.”등의 소리가 전해졌다.

지구(地球)의 미래를 함께
브라질아마존소카연구소 일본문화 전달행사에 참석
2022년 10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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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아마조나스주(Amazonas州)의 주도(州都) 마나우스(Manaus)에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의 문화 등을 소개하는 ‘정글 마츠리(축제)’(아마존 지역 일본브라질협회 주최)행사가 개최되어 ‘소카연구소-아마존 환경연구센터’가 참가했다.
이 연구소는 SGI와 지구헌장인터내셔널이 공동 제작한 환경전시 〈희망과 행동의 씨앗〉을 바탕으로 한 전시패널과 산림재생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아마존 고유의 종자(種子), 묘목(苗木)을 소개했다.
3일간 1200명이 넘는 방문객이 방문해 아마존의 삼림 보호에 임하는 동 연구소의 활동에 많은 평가의 소리가 전해졌다.
 (
아마존소카연구소가 실시한 전시에는 많은 방문자가 방문하여 호평을 받았다
.@seikyoonline.com
)
 (
소카연구소 
- 
아마존환경센터의 전경 
@institutosoka-amazoni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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